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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와 지역을 가리키는 고대근동의 역사와 

종교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. 저자는 서양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거의 

학문적 용어로 고정된 ‘고대 근동(Ancient Near East)’이라는 명칭은 실은 한국의 위

치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한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에 

있고,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으며,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

크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저자가 ‘중동’ 또는 ‘중근

동’대신에 ‘고대 근동’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학문적으로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이라

고 한다.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. 1부 고대근동의 역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, 

이집트, 팔레스틴, 아나톨리아,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. 2부 고대근동의 문

화와 종교에서는 왕권의 성격, 예언과 제의, 지혜사상, 종교 등을 개괄하고 있다. 3

부 고대근동의 문헌에서는 메소포타미아, 이집트, 시리아-팔레스틴, 아나톨리아의 

문헌들을 고찰하고 있다. 

이 책에서 저자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한다. 이 시기의 

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예언서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문헌을 통해 추적할 수 있

다고 한다. 이 문헌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정치적 

·재정적 지원을 받아 포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

었다고 한다. 이사야서 40~55장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민 유대인들이 자유민

으로서 귀환하게 되고, 고레스에 의해 명령되고 다리우스 1세의 허가를 얻어 페르

시아 제국의 후원 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다. 




